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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경주시 ' 동 궁 과 월 지 ' 복원, 유네스코 반대로 중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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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





소 동 궁 과 월 지의 현재 모습. 사 진 = 서 성훈 기자 


[ 베 타 뉴 스 = 서 성훈 기자] 경북 경 주 시 가 추진 중인 630 억 원 규 모 의 동 궁 과 월 지 복원 사 업 이 유 네 스 코 (046560) 의 
반대로 중 단 된 것으로 드러났다. 유 네 스 코 는 세 계 문 화 유 산 지 구 내의 완전한 기 록 이 없는 문화재 복 원 을 원 칙 적 으로 
반 대 하고 있다. 이 때문에 동 궁 과 월 지 복 원 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

유네스코 세 계 유 산 센 터 는 지난해 11 월 동 궁 과 월 지의 복 원 이 ' 세 계 유 산 협약 이 행 을 위한 운 영 지 침 '(86 조 ) 에 어 긋 난 다 며 
복 원 에 대한 반대 의 견 을 경 주 시 와 문 화 재 청 에 각각 통 보 했다. 

유네스코 세 계 유 산 운 영 지침 86 조 는 "지구의 복 원 은 예 외 적 인 상 황 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 다 "고 규 정 하고 있다. 

유 네 스 코 는 지난 2010 년 11 월 월 성 지 구 ( 동 궁 과 월 지 포함) 등 으로 구성된 경 주 역 사 유 적 지 구 를 세 계 문 화 유 산 으로 
등 록 했다. 

경주시 관 계 자 는 “( 유 네 스 코 에서) 세 계 유 산 지 구 안에서 복 원 이라는 자 체 가 맞지 않다. 복 원 이 정 당 하지 않다는 식 으로 
통 보 가 왔 다 "면서 "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 르 겠 다 "고 말했다. 

유 네 스 코 의 복원 반대 의 견 이 지난해 11 월 경 주 시 에 통 보 된 후 동 궁 과 월 지 관련 입 찰 ( 책 임 감 리 용역, 재 현 공사 2 건 ) 이 
전격 취 소 됐다. 경 주 시 는 당초 지난해 12 월 복원 공 사 를 착 공 할 예 정 이었지만 기 약 이 없는 실 정 이다. 

특히 유네스코 세 계 유 산 운 영 지침 86 조 에는 " 복 원 은 완 전 하고 상세한 기 록 에 근 거 할 때만 수 용 될 수 있으며, 절대 추 측 에 
근 거 해서는 안 된 다 " 는 내 용 이 포함돼 있다. 

문 화 재 청 관 계 자 는 베 타 뉴 스 와의 인 터 뷰 에서 "유네스코 세 계 유 산 센 터 가 동 궁 과 월 지 복 원 에 대해 고 증 자 료 가 

미 약 하다고 해 반 대 를 했 다 "고 전했다. 

이 관 계 자 는 또 " 문 화 재 정이 동 궁 과 월 지의 복 원 을 승 인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 니 다 " 며 “ 세 계 유 산 지 구 에 있기 때문에 
유네스코 협 의 에 따라야 한다는 조 건 을 붙여 조 건 부 로 승 인 한 것이라고 해 명 했다. 

동 궁 과 월 지는 신 라 시대 왕 자 들이 이 용 하 던 건 물 이다. 현재 우 리 나 라 에는 신 라 시대 목조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당시 
건 축 물 의 형 상 을 담은 그 림 이 남아 있지 않다. 이를 감 안 하면 정확한 고 증 을 통한 완벽한 복 원 이 어려운 상 황 이다. 
그러나 경 주 시 는 2019 년 주 요 업무 추 진 계 획 에 오는 2025 년 까지 국비 441 억 원 과 시비 132 억 원, 도비 57 억 원 등 
630 억 원 이 투 입 되는 동 궁 과 월 지 복 원 을 포함 시켰다. 

경 주 시 는 지난해 11 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( 조 달 청 ) 에 입찰 공 고 명 을 복 원 이 아닌 ' 동 궁 과 월 지 재현 공 사 ' 라 고 

적 시 했다. 
사 전 상 ㅅ 복 원 은 ' 원 래 대로 회 복 한 다 ' 스 재 현 은 ' 다 시 나 타 낸 다 ' 는 의 미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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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 제 신 문 의 새로운 지평. 베 타 뉴 스 \^/060006445.02 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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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신 의 뉴스 비서, 중 앙 일보 뉴 스 레 터 를 신 청 하세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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